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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nurs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prognosis of traumatized teeth of school children

when they are informed about the immediate and proper dental first aid steps.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the awareness of school nurs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raumatized teeth and to determine if a

lecture on dental trauma management could improve school nurses’knowledge on this topic. School nurses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completed a 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the lecture on the first-aid knowl-

edge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Questionnaires are composed of questions asking

general information and about knowledge and proper attitude in case of the specific situation on dental trauma.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school nurses’knowledge tended to be higher compared with the teachers.

Improvement of knowledge in school nurse was observed in emergency actions, in visiting time, replantation,

carriage method, vaccine prescription related with luxation, and in possibility of fragment reattachment related

with subluxation and fracture. In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that periodical education are needed for im-

provement of school nurses’knowledge on proper management of dental trauma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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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악안면부 외상으로 인한 치아 손상은 유치열기에서는 약

30%, 영구치열기에서는 약 22%의 발생률을 보이고, 유치열에

서는 1 - 3세, 혼합치열에서는 6 - 8세, 영구치열에서는 17 -

19세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1,2). 또한, 외상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유치열과 영구치열 모두 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서 넘어져서 일어나는 낙상의 경우가 전체 외상의 5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3). 최근 학교 안전 정보센터 자료에 의

하면 교내 안전사고는 예년에 비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초등학교의 사고 발생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조사되었다4). 학교 안전사고

는 운동장(41.5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사고 형태는

낙상이 전체의 41.25%로 가장 많았다4).

치아 외상은 즉각적이고 적절한 처치가 중요하다. 특히, 이러

한 응급처치는 완전탈구치아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완

전 탈구된 치아를 즉시 재식립하는 것은 선택 가능한 최선의 처

치이며, 치근 발육단계에 따라 85 - 97%의 치주인대 재생을 보

이지만 이러한 성공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외상이 일어난 곳에

서 적절한 응급처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5). 최근 학교에서

의 응급처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학

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교내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외상을 다루고 그 예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중

에서도 보건교사나 체육교사는 사고 현장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 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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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에서 치아 외상 발생 시 응급처

치에 대한 교사들의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6-10). 따

라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치아외상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Chan

등11)은 실제로 치아 외상을 당한 아이가 곧 바로 치과의사를 만

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보건교사에

게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보건실에 방문

한 초등학생의 58.4%가 외상의 적절한 처치를 받기 위함이었

다12). 이처럼 보건교사들은 외상예방교육, 외상환자의 병원 전

처치, 후송여부의 결정 등 병원 전 단계 응급 의료의 일부를 담

당하고 있으며, 이는 치아 외상 시 환자를 최대한 빨리 치과의

사에게 보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와 같은 교육기

관에서의 유일한 의료 종사자인 보건교사는 치아 외상 발생 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강조되

고 있다.

일반교사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

지 학교 내 안전사고 시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치아 외상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 및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하다6-9).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 전남지역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치아 외상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후, 전과 후의 지식

및 태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이다.

Ⅱ. 조사 대상 및 방법

2014년 11월 광주, 전남지역 초중고 보건교사 250명을 대상

으로 약 30분의 치아외상 교육을 시행하였다. 설문은 강의 전과

강의 직후에 동일한 설문지로 무기명으로 시행되었으며, 설문에

응한 교사는 194명이었다. 강의는 치아외상의 상황별 대처법

및 증례에 관한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의

후 약 10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문지는 이전의

관련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 부분으로 작성되었다1,6,7,13,14).

1부는 보건교사의 성별, 나이, 교직경험기간, 치아 외상 교육

및 치아외상 경험 등의 기본적인 설문, 2부는 치아 외상의 교육

및 예방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3부는 치아 완전

탈구와 치아 아탈구 및 파절에 대한 상황을 예문으로 제시하여

각 상황별로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수준을 조사하기 위

한 설문들을 포함하였다. 

1. 기본적 설문 - 1부

1. 성별에 따라 기입해주세요.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에 따라 기입해주세요. 

① 20 - 29세 ② 30 - 39세

③ 40 - 49세 ④ 50세 이상

3. 직업에 따라 기입해주세요.  

① 초등 보건 교사 ② 중등 보건 교사

③ 고등 보건 교사 ④ 기타 (           ) 

4. 경력을 기입해주세요.  

① 5년 미만 ② 5 - 10년

③ 10 - 20년 ④ 20년 이상

5. 치아 외상 시 대처법에 대해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

니까?  

① 네 ② 아니오

6. 학생들의 치아가 탈구 되었던 사고를 경험하신 적이 있

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2. 치아외상교육 및 예방에 관한 설문 - 2부

1. 교사들이 어린이 치아 외상의 예방과 처치에 대해 전문

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네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2. 치아 외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연수회나 강연회

② 인근 보건소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출장 교육

③ 치아외상에 관한 시청각 자료

④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교육

⑤ 실습을 통한 교육

⑥ 기타 (                           )

3. 치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치아보호대(mouth guard)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3. 치아 외상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한 설문 - 3부

▶ 체육수업시간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운동장으로 이

동하다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입에서는 피가 났고 위

쪽 앞니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가벼운 찰과상

만 보였습니다.

1)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지혈을 위해 솜(화장지)을 물도록 한다.

② 치아를 찾아서 물로 씻은 후 집에 가져가도록 한다.

③ 치아를 찾아서 다시 제자리로 집어넣는다.

④ 액체에 치아를 담가서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한다.

⑤ 치아를 조심스럽게 입안에 넣은 후 곧장 가장 가까운

치과로 데려간다.

⑥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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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이 사고 후 손에 치아를 들고 왔다면, 어디에 가서

치료를 요구 하겠습니까? 

① 의사 ② 일반치과의사 ③ 소아치과의사

④ 병원응급실 ⑤ 치과대학병원 ⑥ 잘 모르겠다.

3)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즉시 ② 1시간 이내 ③ 몇 시간 이내

④ 하루가 지나기 전 ⑤ 다음날

4) 빠진 치아를 원래의 자리로 집어넣겠습니까?

① 무조건 제자리로 집어넣는다. 

② 오염여부를 확인 후 깨끗하면 집어넣는다.

③ 집어넣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5) 만약 치아가 땅에 떨어져 더럽혀졌을 때, 빠진 치아를

제자리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생님께서

는 넣기 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① 치아를 칫솔로 부드럽게 문지른다.

② 치아를 흐르는 물로 씻는다.

③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넣는다.

④ 치아를 소독제 또는 비누로 씻는다.

⑤ 치아를 식염수로 씻는다.

⑥ 잘 모르겠다.

6) 치아를 어디에 보관하여 병원에 전달하시겠습니까? (복

수선택가능) 

① 얼음 ② 용액 ③ 아이의 손

④ 아이의 구강 내 ⑤ 화장지 ⑥ 잘 모르겠다.

7) 만약 치아를 씻거나 운반한다면 어떤 용액을 사용하시

겠습니까? (복수선택가능)

① 수돗물 ② 신선한 우유 ③ 아이의 타액

④ 알코올 ⑤ 과일 주스 ⑥ 식염수

⑦ 항생제 용액 ⑧ 잘 모르겠다.

8) 아이의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 여부를 묻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4학년 교실에서 두 학생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A 학

생은 다른 친구의 머리에 부딪쳐서 앞니가 흔들리고 잇

몸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으며, B 학생은 앞니의 끝부분

이 부러져있었습니다.

1) A의경우, 가장적절한조치라고생각되는것은무엇입니까?

① 그냥 내버려 둔다.

② 방과 후 치과에 가도록 한다.

③ 부모에게 연락하여 즉시 치과에 가도록 한다.

④ 앞니로 씹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둔다.

⑤ 잘 모르겠다.

2) B의경우, 가장적절한조치라고생각되는것은무엇입니까?

① 수업이 끝난 후 부모님과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다.

② 소년에게따뜻한물을마시게하고휴식을취하게한다.

③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아조각을 찾는다.

④ 부모님께 연락하고 치과에 데려간다.

⑤ 잘 모르겠다.

3)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즉시 ② 30분 이내 ③ 몇 시간 이내

④ 하루가 지나기 전 ⑤ 잘 모르겠다.

4) 만약 치아가 부러졌다면 제 위치로 붙일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5) 땅에 떨어진 치아 조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① 우는 아이 혀 밑에 넣어서 치과까지 운반한다.

② 오염되었으니 버린다.

③ 흐르는 물에 씻어서 치과로 가져간다.

④ 잘 모르겠다.

4. 통계 분석

치아외상교육 유무 및 초, 중, 고등학교와 지식수준간의 관계

와 치아 외상 교육 전후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Pearson 카이

제곱검정을 시행하였고 기대도수가 낮은 경우에는 Fisher의 정

확검정을 시행하였다. 통계 처리는 SPSS ver2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95%(p = 0.05)에

서 비교분석 하였다.

Ⅲ. 연구 성적

1. 기본적 설문

조사대상인 보건교사는 총 194명으로 분포는 남자 2명

(1.0%), 여자 192명(99.0%)으로 여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중 초등학교 교사 56.2%, 중학교 교사 27.3%, 고등학교 교

사 14.9%였고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보건교사들이 46.4%

로 가장 많았다. 이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보건교사는 55.2%였고, 어린이의 치아 완전탈구를 경험했던

보건교사는 49.5%로 조사되었다(Table 1).

2. 치아 외상 교육 및 예방에 대한 태도

교육 전 보건교사의 98.5%가 치아 외상의 예방과 처치에 대

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원하는 교육 방식은

특강형식의 강연회가 39.6%로 가장 많았고, 공중보건치과의사

의 출장교육 17.8%, 실습 15.8%, 시청각자료 14.9%,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11.9% 순이었다. 교육 후에도 이들 문항에 대한

답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외상성 치아손상의 예방을 위한 마우스가드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교육 전에는 33.2%만이‘예’라고 대답하

였으나 교육 후‘예’라고 대답한 보건교사가 77.5%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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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아 외상 처치 법에 대한 지식수준에 대한 설문

1) 교육 전

(1) 치아 완전탈구 시 상황대처

치아의 탈구 시 적절한 처치방법을 선택한 보건교사는

57.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건교사는 치아 탈구

시 치과의사나 소아치과에 가서 치료를 요구한다고 작성하였으

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78.2%가

‘즉시’라고 답하였다.

치아가 탈구될 경우 46.5%만이‘오염여부를 확인 후 깨끗하

면 집어넣는다.’고 대답하였고, 탈구 치아가 오염되었을 때 재

위치 시키기 전에 처치법에 관한 질문에는 94.6%의 다수가 탈

구된 치아를 흐르는 물로 씻거나 식염수로 씻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탈구된 치아의 운반 방법에 대한 설문에서 용액이나 아이

의 구강 내 운반으로 답한 보건교사는 91.1%로 높게 나타났으

며(Table 3), 특히 이전에 외상교육을 받았던 보건교사들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탈구된 치아를 씻거나 운반 시에

운반용액을 우유, 식염수 등으로 대답한 보건교사는 94.6%였

고, 아이의 파상풍 백신 접종 유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대답한

보건교사는 77.2%였다(Table 3).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teachers
Control

n (%)
Gender

Male 2 (1.0)
Female 192 (99.0)

Age
20 - 29 16 (8.2)
30 - 39 46 (23.7)
40 - 49 70 (36.1)
50 ≤ 62 (32.0)

Occupation
Elementary School Nurse 109 (56.2)
Middle School Nurse 53 (27.3)
High School Nurse 29 (14.9)
Etc. 3 (1.5)

Experience (year)
> 5 56 (28.9)
5 - 10 20 (10.3)
10 - 20 28 (14.4)
20 < 90 (46.4)

Education Experience
Yes 107 (55.2)
No 87 (44.8)

Experience of Tooth Avulsion
Yes 96 (49.5)
No 98 (50.5)
Total 194 (100.0)

Table 2. Results of the dental trauma education and prevention questionnaire
Control Intervention

n (%) n (%) p-value
Necessity of Education�

Yes 191 (98.5) 194 (100.0) .503
No 2 (1.0) 0 (0.0)
Don't Know 1 (0.5) 0 (0.0)

Preferred Education Method�

Lecture 77 (39.6) 80 (41.4) .615
Participation of Health Center 35 (17.8) 36 (18.3)
Audio-visual Document 29 (14.9) 29 (14.8)
Join Parents 23 (11.9) 24 (12.4)
Practical Training 31 (15.8) 23 (11.8)
Etc. 0 (0.0) 2 (1.2)

Necessity of Mouth Guard�

Yes 64 (33.2) 150 (77.5) .000*
No 13 (6.9) 7 (3.6)
Don't Know 116 (59.9) 37 (18.9)

� Fisher's exact test, � Chi-square test (* : p < 0.05)

Table 3. Results of the attitude and knowledge questionnaire
Control Intervention

n (%) n (%) p-value
Tooth Avulsion

Emergency Action� 111 (57.1) 155 (79.7) 0.000*
First Health Service� 189 (97.5) 189 (97.6) 1.000
Best Time to the Dentist� 152 (78.2) 176 (90.6) 0.001*
Replace Back� 90 (46.5) 181 (93.5) 0.000*
How to Deal with Dirt� 184 (94.6) 187 (96.5) 0.378
How to Deliver� 177 (91.1) 189 (97.6) 0.008*
Storage Medium� 184 (94.6) 181 (93.5) 0.826
Tetanus Vaccine� 150 (77.2) 179 (92.4) 0.000*

Tooth Subluxation & Fracture
Emergency Action 178 (91.6) 188 (97.1) 0.026*

(Subluxation)�

Emergency Action 128 (65.8) 158 (81.2) 0.001*
(Tooth Fracture)�

Best Time to the Dentist� 135 (69.8) 136 (70.0) 0.967
Re-attachment� 151 (77.7) 179 (92.4) 0.000*
Tooth Fragment� 133 (68.8) 179 (92.4) 0.000*

� Fisher's exact test, � Chi-square test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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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아 아탈구 및 파절 시 상황대처

치아의 아탈구 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적절히 대답한 보건교

사는 91.6%로 높은 반면, 치아 파절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적절

하게 대답한 보건교사는 65.8%였다(Table 3). 치아의 아탈구

시 대처방법을 올바르게 답한 보건교사는 이전에 외상교육을

받았던 보건교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에 대해서는‘즉시’라고 답한 보건교사는

69.8%였다. 치아의 파절시 재부착 가능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예’라고 답한 보건교사는 77.7%였으며, 땅에 떨어진 파절편

처리 문항에서‘흐르는 물에 씻어서 치과로 가져간다.’라고 답

한 보건교사는 68.8%였다(Table 3).

2) 교육 후 변화

(1) 치아 완전탈구 시 상황대처

치아의 완전탈구 시 대처법에 관한 설문에서 적절한 응급처

치, 치과로 가야 하는 시간, 치아재식 여부, 치아 운반방법, 파

상풍 백신 접종여부 확인에 관한 5가지 항목에서 교육 후 유의

한 증가를 나타내었다(Table 3, Fig. 1).

(2) 치아 아탈구 및 파절 시 상황대처

치아 아탈구 및 파절 시 대처법에 관한 설문에서는 적절한 응

급처치, 파절편의 재접착 가능 여부 및 치아 파절편의 처리 방

법에 관한 항목들에서 교육 후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Table

3, Fig. 2). 

Ⅳ. 총괄 및 고찰

치아의 외상성 손상은 어린이들에게 흔히 일어난다. 특히, 학

교에 입학하면서 다양한 운동과 놀이에 참여할 기회가 증가함

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늘어나므로 학생들은 치아 외상에 있어

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

다. 현행「초, 중등 교육법」에서 보건교사는 4년제 대학의 간호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문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자로서 재학

중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만이 자격을 취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소속되어있

는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Im과 Lee15)의 연구에서 보건교사는 응급 및 통상 질환자의

간호가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 면에서 높은 작업이라고 다

수의 보건교사가 응답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교사들

Table 4. Answers regarding their experience of previous dental trauma
education

Previous Education No Education
(N=107) (N=87)

n (%) n (%) p-value
Tooth Avulsion

Emergency Action 89 (83.2) 72 (82.8) 0.938
First Health Service 106 (99.1) 83 (95.4) 0.109
Best Time to the Dentist 90 (84.1) 68 (78.2) 0.289
Replace Back 55 (51.4) 38 (43.7) 0.284
How to Deal with Dirt 101 (94.4) 82 (94.3) 0.967
How to Deliver 104 (97.2) 73 (83.9) 0.001*
Storage Medium 43 (40.2) 27 (31.0) 0.187
Tetanus Vaccine 86 (80.4) 64 (73.6) 0.260

Tooth Subluxation & Fracture
Emergency Action 106 (99.1) 79 (90.8) 0.007*

(Subluxation)
Emergency Action 72 (67.3) 61 (70.1) 0.673

(Tooth Fracture)
Best Time to the Dentist 78 (72.9) 60 (69.0) 0.548
Re-attachment 87 (81.3) 62 (71.3) 0.099
Tooth Fragment 73 (68.2) 61 (70.1) 0.777

Chi-square test (* : p < 0.05)

Fig. 1. Distribution of knowledge level on tooth avulsion before and after
the lecture.

Fig. 2. Distribution of knowledge level on subluxation and fracture before
and after the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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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치아의 외상성 손상 발생 시 치아의

예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개연성에 착안하여 본 연

구는 광주, 전남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사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을 통하여 어린이의 치아외상에 대한 보건교사들의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일시적

인 치아외상 교육을 시행할 경우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

하여 비교해 보았다. 설문지 문항 1부는 보건교사의 성별, 나

이, 교직경험기간, 치아외상교육 및 외상경험을 질문하였고 문

항 2부에서는 치아외상의 교육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고 문

항 3부에서는 각 상황별로 적절한 태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응답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에 응한 보건교사 대다수(98.5%)가 치아외

상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특히 특강형식의 강연회를 선호

했다. 이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보건교사는

55.2%로 이전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Lee16), 그리

고 Yoon 등7)의 10.7%, 12.2%와 비교했을 때 보건교사에서

치아외상에 관한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나 응급처치 교육이 부족한 실정을 보여주었다.

치아가 완전히 탈구된 경우 대부분(97.5%)의 보건교사는 치

과의사를 찾아간다고 답하였으며,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

던 Kim과 Lee16)의 연구에서는 보건실이나 부모에게 말하여 치

과로 가게 한다는 답이 대다수였다(93.8%). 초진시기가 지연

될수록 치수 괴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상 후 즉각적인 치료가

치아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13). 전문가의 도

움을 구해야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보건교사가 78.2%로‘즉시’

라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에서 제시된 일반

교사가 답한 수준인 77.2%, 76.1%과 유사하였다7,16). 이는 즉

각적으로 처치를 해야 함을 일반교사들도 보건교사 못지않게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Robert 등17)은 15분 안에 치아를 재식

했을 때 98%의 생존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완전

탈구 시에 짧은 구외시간 및 즉시 재식립이 어린이와 청소년들

에서 영구치를 보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해준다.

탈구된 치아의 재식 가능 여부를 물었을 때 46.5%의 보건교

사가‘오염여부 확인 후 재식’이라고 답하였으며, 이는 뉴욕 보

건교사에서의 48%와 유사하며18), 국내 초등교사에서의

23.8%, 21%보다는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6,7). 완전 탈구된 치

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재식이 이상적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

을 경우에는 적절한 운반용액에 유지시켜 손상치아의 치주인대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7). 본 연구에서는 탈구치아

의 운반 및 보관 매체에 관한 설문에 대해 91.1 - 94.6%의 지

식수준을 보였으나 기존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74.0%, 74.2%로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6,7). 반면 치아가

완전히 탈구된 경우의 처치방법에 대한 설문에서 교육전의 보

건교사는 약 절반가량(57.1%)만이 옳은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본 설문문항의 질문들이 동일

하지 않으며 선택형 답안을 사용한 점의 한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6,16).

치아의 파절시 대처에 대한 질문에서‘치아 파편을 재부착 시

킬 수 있다’에 77.7%의 보건교사가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반 교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정답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7,16).

반면 치아 파절편의 처치에 대한 질문에서 보건교사들이 초등

교사들에서보다 약간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6).

Skeie 등19)의 연구는 학교 교사들이 치아 외상 시 대처방법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으로 인하여 적절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다

고 주장하였는데, 본 설문에 참여한 보건교사들의 치아 외상 시

응급처치에 대한지식은 기존의 교사들이나 비전문가들과 비교

했을 때 비교적 높았다. 국내의 연구에서 Lee 등6)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치아손상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실제적인

처치에 있어 미숙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Yoon 등7)은 치아외

상처치에 있어 광주, 전남지역 교사들의 전반적인 지식이 불충

분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치아외상 대처방법을 교육 받은 교사가

15.2%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 개개인의 지식수준

향상을 위해 포스터, 팸플릿, 시청각자료 등의 다양한 시도들이

시행되고 평가되고 있다20-24). Zadik25)은 강연방식의 교육은 외

상성 치아 손상에 대한 일차적 응급처치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

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Feldens 등10)은 교사들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문서나 시청각자료들도

효과가 있었으나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추천된다고 언급

한바 있다. 또한 최근에 출판된 응급처치 매뉴얼이나 교과서 등

의 문헌들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실용적이지만 실시간으

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하였다25,26).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는 치아외상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

된바 있다24,27-30). 하지만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치아

외상 교육을 실시한 후 효과를 평가하였다.

교육 후 보건교사들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지식수

준이 증가하였다. 이는 Al-Asfour 등24)의 연구에서 30분간 강

의 직후에 학교 치아외상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이‘하’에서

‘중간’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Frujeri와 Costa27)는 심지어 배경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에게

도 짧은 외상 교육이 단기간의 관련 지식의 수준을 올릴 수 있

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교육 전과 직후의 지식수준 향상만을 조

사하고 그 후 장기간의 관찰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McIntryre 등28)은 보건교사를 포함한 초등학교 직원들을 대상

으로 치아외상 교육을 시행 직후, 치아외상 지식수준이 크게 증

가 하였으나 3개월 이후에 지속적인 교육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식수준이 이전보다 감소했음을 나타냈다. 또한 Pujita 등29)은

교사를 대상으로 30분 강의를 시행 후 3개월 후에 조사했을 때

외상에 대한 지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을 더 자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하였다. Levin 등30)은 일회성의 단기 교육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기대수준까지 완벽한 지식을 갖추

기에 단기적 교육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로는 동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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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시행하여 이전

교육 유무에 따른 교육 습득 능력을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Frujeri와 Costa27)의 연구를 봤을 때 일반

치과의사들의 외상 시 처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수준이

기대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치아외상을 자주 접하는 소아치과

의사들이 교사들에 대한 교육에 앞장서야한다.

Ⅴ. 결 론

광주, 전남지역의 보건교사에 대한 치아 외상 교육 전후에 실

시한 설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보건교사들은 일반교사들보

다 치아 외상에 관하여 비교적 높은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치아 외상 교육을 시행한 후 보건교사들의 응급 처치에 대한 지

식수준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보건교사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치아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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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교사를 위한 치과 응급처치 교육의 효과

양선미1∙김재환1∙최남기1∙임회순2∙김선미1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소아치과학교실, 2치의학교육학교실

교내에서 학생들의 치과적 외상은 흔하며 일반교사들보다 보건교사들이 외상의 일차적인 처치를 담당한다. 본 연구는 광

주, 전남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치아외상시의 대처 방법에 대한 지식수준을 조사하고,

치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후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보건교사는 194명

으로 치아외상교육 전후에 설문지를 배분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인 사항, 치아외상이 일어난 상황에서의 태도 및 지식에 관

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치과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한 후 적절한 응급처치, 치아의 완전 탈구 시에 치과 내원시간, 재식여

부, 치아 운반방법, 파상풍백신 접종여부와 치아 아탈구 및 파절시의 파절편의 재접착 가능 여부 및 처리법에 관한 항목에서

보건교사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치과적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수준향상을 위한 주

기적인 교육의 시행이 요구된다.

주요어:보건교사, 치아외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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